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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한국 현대사회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여성의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취업모의 경

제활동도 증가하며 일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 

취업모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9.2%로 확대되어 전

체여성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그러나, 우리나라 30대 취업모는 일과 양육

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에 가장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일과 양육의 선택에서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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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 by women has recently increased; however, working mothers raising 

young children are under new stress due to the simultaneous combination of job and parenting responsibilities. 

This stress has resulted in social problems of career break and low fert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linical art therapy on occupational stress and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e analyzed 34 working 

mothers in full-time employment (over 8 hours a day) who have preschool children (0-6 years old). They were 

divided into 17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7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For the experimental 

group, 10 hours and a half sessions of group art therapy were participated in once a week from April to August 

in 2014. We perform Dan Occupational Stress Index by Ivancevich and Matteso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and salivary cortisol test before and after the group art therapy. For qualitative analysis, Kinetic House-Tree-

Person (KHTP) drawing test was used. Using SPSS ver. 19.0, paired t-test or Wilcoxon signed rank test compared 

the pre and post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ore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 subpart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Occupational Stress Index after the clinical art therapy. 

Second, scores of ‘parental distress,’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difficult child’ subpart in 

Parenting Stress Index also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Third, a positive change was observed after the 

clinical art therapy in the KHTP drawing tes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linical art therapy can 

be effective for occupational stress factors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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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김선현

경향이 많다. 실제로 국내 30-34세의 여성 고용률은 25-29세까

지는 65.6%로 가장 높은 반면, 30-34세에는 50.1%로 급격한 감

소를 보인 후 40세 이후 다시 64.2%로 증가하는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19, 40]. 2012년 통계청의 여성경력단절 통계를 보

면 취업모의 20.3%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56.4%

가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인 30대 여성들이다. 2012년 조사한 ‘워

킹맘 고통지수’[8]에 따르면 취업모 1,000명 중 73.1%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과 육아 병행’에 대한 어

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내 자녀 

나이가 5세 이하인 30대 취업모에게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73.1%이상이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큰 고통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산모 평균 연령은 32.04로, 기혼여성의 30대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동시에 직

장에서는 업무에 책임이 따르는 직급의 위치에 있다. 직업인으로

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기에 이를 병

행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장 높으며, 이중역할 중요

도 간에 충돌과 갈등을 겪으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1]. 최근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국가

에서 여러 육아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남성육아휴직제도도 장려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인 

취업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취업모의 일·가사·양

육 병행에 대한 부담은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

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0대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절대적

인 시간 부족과 에너지 고갈을 겪고 있으며, 높은 직무 및 양육스

트레스를 받고 있다. 취업모는 직장에서 미혼여성근로자보다 경

력과 관련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2, 31], 업무의 자율

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승진의 기회의 제약으로 과중한 직무스

트레스를 경험한다[35]. 이와 같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는 직

무만족도 감소, 조직헌신도 감소, 퇴직률 증가 등 조직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12, 16]. 또한, 취업모의 갈등을 높

이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특히 

어린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

었다[21, 34]. 이 시기는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사고의 위험

이 큰 시기이며 양육에 투자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대리양육자에게 맡겨 양육해야 하는 상황

에서 오는 타인양육의 질에 대한 불안감 및 죄책감에 양육스트레

스가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9]. 이와 같은 어머니의 역할

에 대한 스트레스는 취업모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 및 정서

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31].

현재 취업모의 직무 및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와 심리상태

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취업모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미

술심리치료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취업모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술치료적 접근은 효과적일 수 있

다. 미술치료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긴장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30]. 미술치료가 포괄적 개

념으로 개인 아트스튜디오나 창작 워크샵 등 non-clinical set-

ting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임상미술치료는 임상분야에서 치료

적 의의에 중점을 두고 증상의 호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구

체적 미술치료로 ‘Journal of Clinical Art Therapy’등의 저널명

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상미술치료를 집

단미술치료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내에서 

서로 공감하고 감정과 행동에 반응함으로써 정서적 배출을 할 수 

있고 심리적 평안을 얻을 수 있다[23]. Yalom은 집단치료가 가지

는 치료적 요소는 타인도 나와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

성의 깨달음, 서로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이타심 촉진과 

나눔의 경험을 통한 희망의 주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미술

치료의 장점은 타인과의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중요시 하

는 취업모들의 특성에 잘 부합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느라 고통 받는 취업모들이 본질적인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원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취학아동

(1세-6세)을 둔 정규직, 고학력 30대 취업모’ 만을 대상으로 집

단 임상미술치료를 시행하여 직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 및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타

액 코티졸 검사와 같은 객관적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함께 진행

하여, 집단 임상미술치료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서 정규직(하루 8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며 미

취학자녀(만 0세-6세)를 양육하는 대졸 이상 30대 취업모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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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험집단 17명, 대조집단 17명으로 총 34명이 구성되었다. 

실험집단에만 미술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대조집단에는 아무런 미

술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모두 사전과 사

후에 직무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 타액 코티졸 검사, 

Kinetic House-Tree-Person (KHTP) 그림검사 척도를 실시하

였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직무스트레스 척도(양적 분석도구)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1979년 Ivancevich와 Matteson [18]이 

개발한 설문지를 번안한 책임압박감, 시간압박감, 업무량과다, 역

할갈등, 역할모호성, 보상인식,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 증세로 구

성된 총 38문항이다. 구성내용은 ‘직무스트레스요인’ 22문항, ‘스

트레스 증세요인’ 10문항,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 6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스트레스 증세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여 직무스트레

스 결과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양육스트레스 척도(양적 분석도구)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1983년 Abidin이 개발하고, 다시 축소·

개정된 양육스트레스 척도(Stress Index/Short Form, 1990)이다

[1].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부

모의 고통,’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

로운 기질’로 구분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

다고 볼 수 있으며 총점 90점 이상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타액 코티졸 검사(양적 분석도구) 

코티졸은 주요 부신피질 호르몬으로, 시상-뇌하수체-부신 축

에 의해 자극되며, 혈중 코티졸 농도에 의해 되먹임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티졸은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농도가 증

가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면 시상-뇌하수체-부신 축의 변화 

및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13]. 이 중 타액 내 코

티졸 분석은 피험자에게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비침습

적으로 체내 코티졸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 실험집단의 타액은 미술치료 사전, 사후 두 번에 걸쳐 채

취하였으며 개인별로 동일 시간대에 채취하였다[27]. 정확한 측

정을 위해 식사 후 적어도 한 시간이 지난 후에 타액을 채취하였

고, 채취 전 유제품 또는 단 음식의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각각 

15 mL 용기(Falcon tubes,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를 이용하여, 2 mL 가량의 타액을 채취한 후, 즉시 영하 20℃에

서 냉동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시스템을 이용한 

타액 내 코티졸 측정을 사용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방

법은 RIA 키트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우수 하고, 

더 민감하게 코티졸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의 변화를 감지

하는데 유리하겠다[37]. 

4)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질적 분석도구) 

동적 집-나무-사람(Kinetic House-Tree-Person, KHTP) 

그림검사는 기존의 집-나무-사람(HTP) 한계점 때문에 Burns 

[6]가 발전시킨 검사방법으로 아동의 느낌과 인식들, 가족의 역할

과 영향들, 가족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가족 역동에 

대한 설명을 위해 동작성을 가미시켰다. 기존의 HTP는 요소간의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한 도화지 

안의 집-나무-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성을 통해 줄거리

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자가 구성한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집단미술치료 

방식으로 연구자와 1:4 구성의 3 집단과 1:5 구성의 1 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주 1회, 평균 1시간 30분씩, 사전·사후검사 포함 

총 10회기로 독립된 회의실공간에서 시행하였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작업과정을 기록하였고 결과물을 사진으로 남겨 활동변화

를 비교 관찰하였다. 사전검사 진행 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과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

였다.  

1회기에서는 집단원의 스트레스 및 상태 파악을 위한 사전검

사를 통해 취업모의 상태를 파악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

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긴장을 이완하였다. 

도입단계인 2회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꼴라쥬 기법으로 표현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나’를 재인식하고 

집단원 간 호기심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콜라

쥬 기법은 여러 가지 그림을 오려서 사용하며 얻어지는 우연한 효

과에 의해 자신을 개방시켜주고 심상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콜라쥬 기법을 이용한 미술치료가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들이 있다[3, 7]. 3회기의 ‘명화 재구성하기’에서는 유명명화들을 

함께 감상하고, 자유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명화감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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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작품에 간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감정이입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유명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한 상

황에 대한 내면의 심상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자아를 객관적으

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명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우울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다[4, 28]. 전개단계인 4회기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말과 많이 듣는 말’을 떠올려 다양한 색상의 한지에 표

현하고 보드에 배치한 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평소 자신

과 주변 가족과 동료의 말과 행동들을 인식하고 내면의 갈등과 욕

구를 표출하며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5회기

의 ‘나의 감정컬러들’에서는 최근 느낀 감정들을 색으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의 근원을 통찰하였

다. 또한 좋아하는 색상을 채색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수용하

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색채치료기법

은 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심신이 원하는 색을 사용하고 

그 파장의 자극이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 자율신경계나 호르

몬 분비에 작용하여 몸 안에 활력을 복구시켜주며 정서적, 정신적

인 회복도 촉진시켜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5]. 색채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성인여성의 스트레스 및 미혼모의 불안도 완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22, 26]. 6회

기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서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형상화하고 

함께 공유한 후, 자연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다듬는 작업

을 하였다. 점토를 반죽하며 긴장을 이완하고 내면의 갈등을 표

출한 후에,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이해와 현실에 대한 

수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형상화된 스트레스

를 뭉개고 재반죽 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고 자연

물로 채우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아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점토의 흙 같은 성질과 유연한 특징은 촉각을 

활성화시키고 감각체계를 발달시키며, 점토를 변형, 응용하는 과

정은 융통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사고와 형태의 개념을 이끌어 내

는 효과가 있다[15]. 점토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청소년 및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10, 

11]. 7회기의 ‘고마운 사람과 미안한 사람’에서는 부드러운 촉감

의 천사점토를 이용하여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주변인에 대한 고

맙고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고, 집단원 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주변에 대한 감사함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

다. 천사점토는 일반 점토와 매체적 효과[15]는 동일하며 색을 섞

을 수 있고 손에 묻지 않으며, 오랜 시간 굳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

어 미술치료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종결단계인 8회기의 ‘나의 인생그래프’ 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희망

하는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집단원 간 인생그래프를 공유하고 지

지와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모방과 미래상이 확립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회기인 9회기의 ‘시화그리기’에

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시를 치료사가 낭독하

고, 시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자연물로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을 도모하고 편안하게 회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 10회기에서는 사후검사를 진행한 후, 프로그램의 대한 소

감과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교환하며 회기를 종결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자료는 IBM SPSS ver. 19.0 (IBM 

Co., Armonk, NY,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임상미술치료 사전, 사후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

레스 척도 및 타액 코티졸 농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먼저 각각 자

료의 정규성을 검정하기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시행하여 p값

이 .05 미만이면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모수검정법인 양측 대응표

본 t 검정(양측)을 시행하였다, 반면 .05 이하인 경우 비모수 검정

법인 대응표본 Wilcoxon 서명된 순위 검정법을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판정하였다. 두 검정 모두 유의수준을 .05 로 정하였고, 

p값이 .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정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 부모-아동간 역

기능적 상호작용 척도에서는 비모수 검정이 필요하였고, 대조집단

에서 부모-아동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그림검사, 코

티졸 척도에서 비모수 검정이 필요하였다. 그 외 모든 척도에서는 

모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개인 별 질적 분석은 사

전·사후의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분석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미술치료과정의 내용은 회기별로 분석하였으며, 회기별 분석은 전

체집단 및 작품의 특징 및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양적 분석결과  

1)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첫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의 하위영역인 직무스트레스요인(책임압박감, 시간압박감, 업무

량과다, 역할의 모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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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임상미술치료 실시 전(66.71±13.16)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62.41±12.79)에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대조집단에서 사전(68.41±9.70)에 

비해 사후(71.06±13.11)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집단 간 점수변화

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F=8.825, p=.006)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Figure 1).  

둘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의 하위영역인 스트레스 증세요인(생리적 증세, 심리적 증세, 행

동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

미술치료 실시 전(31.47±6.31)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30.18

Table 1. Scores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66.71±13.16 62.41±12.79  .03*

Control group 17 68.41±9.70 71.06±13.11 .10

*p<.05. 

Figure 1. Change of occupational stress factor. *p<.05. 

Table 2. Scores of Stress Symptom Factor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31.47±6.31 30.18±8.14 .11

Control group 17 31.41±8.01 31.35±8.87 .96

Table 3. Scores of Occupational Stress Result Factor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21.00±3.16 21.65±3.04 .32

Control group 17 21.00±3.22 20.47±3.68 .48

Figure 2. Change of stress symptom factor. Figure 3. Change of occupational stress result factor.

▒ Before

▒ After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 Before

▒ After

▒ Before

▒ After

Score

Score Scor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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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에 스트레스 증세요인 점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대조집단에서 사전(31.41±8.01)에 비

해 사후(31.35±8.87) 직무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한 공변량 분

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F=.653, p=.425)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

레스요인 감소에 영향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Figure 2).  

셋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의 하위영역인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직무성과, 직무만족, 성취

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미술치료 

실시 전(21.00±3.16)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21.65±3.04)에 

직무스트레스결과요인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 또한, 대조집단에서 사전(21.00±3.22)에 비해 사후

(20.47±3.68)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F=1.961, p=.171).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결과요인점수에 긍정적 영향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Table 3, Figure 3). 

2)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첫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

도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고통(부모가 느끼는 우울감, 역할제한, 

적응상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미술치료 실시 전(35.47±6.00)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

(29.53±5.83)에 취업모의 부모의 고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대조집단에서 사전(35.76±8.12)에 비해 

사후(35.06±8.10) 부모의 고통 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227, p=.000). 임

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부모의 고통점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Table 4. Parental Pain Scores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35.47±6.00 29.53±5.83  .01*

Control group 17 35.76±8.12 35.06±8.10 .32

*p<.05.

Table 5. Scores for Dysfunctional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27.41±9.55 24.35±7.32  .02*

Control group 17 25.94±8.88 25.82±9.75 .42

*p<.05.

Figure 4. Change of parent’s pain scores. *p<.05. Figure 5. Change of dysfunctional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p<.05. 

▒ Before

▒ After

▒ Before

▒ After

Score Scor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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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Figure 4).   

둘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의 하위영역인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자녀와의 상호작

용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미술치료 실시 전(27.41±9.55)에 비해 프

로그램 실시 후(24.35±7.32)에 취업모의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대조집

단에서 사전(25.94±8.88)에 비해 사후(25.82±9.75) 역기능적 

상호작용점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

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F=4.208, p=.049).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부모-아동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점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5, Figure 5).  

셋째,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부모가 다루기 힘든 아동 행동상의 문제 

및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미

술치료 실시 전(31.88±6.47)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28.29±

4.98)에 취업모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대조집단에서 사전(28.41±6.60)에 비해 

사후(29.24±7.51)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한 공

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9.738, p=.004).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

모의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점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6, Figure 6). 

3)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타액 코티졸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취업모의 타액 코티졸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임상미술치료 실시전(.38±

.21)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32±.18)에 취업모의 타액 코티졸

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대

조집단에서 사전(.57±.421)에 비해 사후(.58±.44) 타액 코티졸 

농도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집단 간 점수변화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대

조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미술

치료가 취업모의 타액 코티졸 호르몬 감소에 영향은 있으나 통계

Table 6. Scores for Child’s Difficult Temperament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31.88±6.47 28.29±4.98  .01*

Control group 17 28.41±6.60 29.24±7.51 .42

*p<.05. 

Table 7. Concentration of Salivary Cortisol  

Group n
Before After 

 p-value
M±SD

Experimental group 17 .38±.21 .32±.18 .33

Control group 17 .57±.42 .58±.44 .54

Figure 6. Change of child’s difficult temperament.  *p<.05. Figure 7. Change of salivary cortisol.

▒ Before

▒ After ▒ Before

▒ After

Score

Scor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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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F=3.061, p=.090) (Table 7, 

Figure 7). 

2. 질적 분석결과 및 회기별 사례 

1) 실험집단 사전 · 사후검사(KHTP) 대표사례의 질적 분석 A

사전검사 관찰 및 분석: 집-울타리-길-나무-사람 순서로 그

림. 예전 어렸을 때 살던 시골집이 생각나서 그렸으며 현재 본인

이 퇴근하고 장을 봐서 집에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다(Figure 8). 

도화지 하단에 본인의 뒷모습을 표현한 것은 내재된 우울감 및 도

피성향을 의미하며, 현재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24]. 멀리 있는 집과 울타리로 집을 완전히 감싼 것은 외부에 대

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5], 출입구로 향하는 

길이 너무 긴 것은 현재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

다. 집을 향해 기울어진 나무와 옹이구멍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상징하여[20], 

현재 직장과 가사의 병행으로 지쳐있어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후검사 관찰 및 분석: 집-가족-나무-울타리 순서로 그림. 

한적한 시골집에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집이라고 하며, 

남편과 딸과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사

전과 달리 뒷모습이 아닌 남편, 딸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에서 가족

애가 향상되고 정서가 안정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가깝게 그린 

집과 안정된 전체적 구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감정과 정서를 의

미한다[14]. 완화된 모양의 울타리는 방어적인 태도가 완화된 것

을 의미하며 넓어진 문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진 것을 의

미한다[5]. 나무의 줄기, 수관 및 가지가 조화로우며 향상된 자아

존중감과 에너지를 의미한다. 곧게 선 매끄러운 나무기둥은 외적

인 압박과 내면의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20].

2) 실험집단 사전 · 사후검사(KHTP) 대표사례의 질적 분석 B  

사전검사 관찰 및 분석: 집-나무-사람의 순서로 그림(Figure 

9). 한적한 시골집과 사과나무가 떠올랐다고 했다. 본인의 딸을 

그렸으며, 남편이 주말근무가 많아 임신한 몸으로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는 것이 힘들다고 하며 그림에서는 뛰어놀고 있다고 했다. 

집과 나무와 사람이 서로 조화되어 있지 않고 각기 따로 위치하

며, 집과 나무에 비해 딸을 크고 뚜렷한 선으로 표현한 것은 생활

에서 불안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딸에 대한 죄책감이 큰 것을 의

미한다[24]. 울타리로 집을 완전히 감싼 것은 방어적인 태도를 의

미한다[5]. 나무의 지면의 선을 강조한 것은 내면의 불안감과 의

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여[20], 바쁜 남편으로 인해 주말에 

홀로 육아를 해야 하는 외로움이 큰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기둥의 

옹이구멍은 좌절의 경험과 끝이 막힌 가지는 본인의 의도대로 되

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심경을 의미한다[14]. 

사후검사 관찰 및 분석: 집-나무-가족순서로 그렸으며, 가족

을 묘사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임. 한적한 곳에 집을 짓고 함께 사

는 모습이며 미래에 태어날 둘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신나게 숨바

꼭질을 하며 놀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사전검사에 비해 집, 나

무, 사람의 크기 및 배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에 태어날 

둘째와 함께 노는 가족을 그려 딸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었으며, 

양육과 가정에 대한 내적 갈등 및 부담이 완화되고 정서가 안정되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전과 달리 집주변의 울타리와 나무의 

지면의 선이 생략된 것은 불안감이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20]. 커

진 나무와 사라진 옹이구멍은 좌절에 대한 기억이 해소되고, 자아

존중감과 에너지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측에서 절단된 나

무는 생활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의미한다[24]. 

3)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대표사례

2회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치료사가 남성 잡지 

및 육아잡지를 함께 제공하였음에도 남편과 자녀와 관련된 이야

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취업모가 좋아하는 것으

로 악세사리, 옷 등과 같이 본인을 꾸미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

로 보아 가족들 못지않게 자신을 중요시하며 자기애가 강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적한 휴양지에서 홀로 편하게 쉬고 싶다는 표

현을 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고단함으로 인해 혼자만의 시간을 

Figure 8. Qualitative analysis of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 test. Figure 9. Qualitative analysis of Kinetic House-Tree-Person draw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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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좋아하는 것으로 좋은 사람

들과의 모임과 대화를 꼽아, 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고민을 털어놓

고 공감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느끼며 사회적 

참여욕구가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대다수가 싫어하는 것으로 가사와 육아라고 꼽았으며, 직장을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가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답

하여, 취업모의 양육 및 가사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과 낮은 자신감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대인

관계의 마찰을 꼽아 취업모가 대체적으로 승진누락에 대한 부담감

과 대인관계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미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기를 

탐색하며 집단원간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회기 명화 재구성하기: 대다수가 반 고흐의 명화에서 밤하늘

을 스크랩하여 재구성하였다. 자유롭게 밤거리를 거닐며 실컷 놀

고 싶다고 하였으며,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하여 직무와 육아로 인해 묶여있는 삶과 체력적 고단함이 표출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다수가 클림트의 키스를 이용하여 남

편과의 애정을 표현하였는데 현재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남편과 소

홀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편으로부터의 지지와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취

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9, 21]. 일부 취업모는 뭉크의 절규와 클림트의 키스를 

함께 표현한 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기복을 표현하여 현

재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회기에 명화의 자유로운 연상을 통하여 내면의 감정 및 욕구를 탐

색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평소

에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들과 생각들을 떠올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4회기 가장 많이 듣는 말과 많이 하는 말: 대다수가 하는 말 보

다 듣는 말 위주로 표현하여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전원이 뽑은 가장 힘이 되는 말로 ‘이미 충

분해,’ ‘너무 잘하고 있어,’ ‘고생했어,’ ‘많이 힘들지?’ 등과 같이 

본인의 노력을 주변인들이 알아주고 격려해줄 때와 남편이 ‘같이 

하자,’ ‘내가 할게’ 등과 같이 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

려고 할 때 가장 위안이 된다고 표현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편의 지지 다음으로 자녀의 애정표현에 힘을 얻는다고 하였으며, 

‘엄마’ 라는 단어가 힘이 되는 단어이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표출되었다. 

듣기 싫은 말로는 ‘애가 불쌍해,’ ‘이기적이다,’ ‘엄마는 **가 

더 소중해’ 등과 같이 자녀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듣게 되는 아

이와 주변의 말이라고 표현하여 본인의 빈자리로 인한 죄책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아직 안됐어?,’ 

‘결과가 말해 줄 거야’ 등과 같이 부족한 시간 속에 재촉당하는 업

무에 대한 부담감을 표출하여 생활에서 직무스트레스 또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평소 인식하

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인식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5회기 나의 감정 컬러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나타낸 검정색, 

어두운 남색, 갈색, 초록색 등의 색상을 표현하며 일과 자녀 중 어

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체력적, 정신적 부담감

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쉽게 화

를 내게 되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 것 같다고 하며 분노의 의미

로 붉은색 계열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모든 집단원이 이러한 부정

적 감정 표출 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색상을 채색하며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하며 공통적으로 하늘색, 에메랄드색, 녹색 등을 바다

나 하늘과 연관 지어 떠올렸으며, 실제로 하늘색과 녹색은 진정의 

효과가 있고 편안한 색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모두가 남편과 자

녀를 떠올리며 노란색과 분홍색을 표현하며 행복과 사랑이 떠오

른다고 하였다. 실제로 노란색은 활력을 일으키고 분홍색은 배려

를 나타내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

정의 원인을 탐색하고 표출한 후, 함께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고 

편안한 색상을 채색하며 감정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회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모든 참여자가 점토를 충분히 반

죽하고 긴장을 이완시키며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을 떠올렸

다. 대다수가 현재 직장과 양육 사이에서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 같다고 하였으며, 그 중 C는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직장인으로써, 엄마

로써, 아내로써 각기 다른 나의 모습을 비대칭인 얼굴로 표현하였

다. H는 두 번의 출산휴가로 인해 승진이 동기보다 뒤쳐진 상태

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라고 묘사하여 취업모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승진누락 및 업무자율성 하락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큰 것을 알 수 있다. K는 딸이 배꼽을 만지는 버릇이 고

쳐지질 않는데 본인의 빈자리로 인해 부족한 애착을 보상받으려

는 행동인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하여 타인양육에 대한 죄

책감이 취업모가 크게 겪는 행동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모두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을 뭉개고 재반죽한 

후에 치료사가 제공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원, 꽃 그네, 호수 등

을 표현하였으며 대다수가 아이에게 선물하고 싶은 선물이라고 

하며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번 회기를 통해 서로의 고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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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rawings of experimental group per session.



Vol.53, No.5, October 2015: 475-488 | 48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점토를 반죽하는 과정을 통해 긴

장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표출한 후 자연물로 작품을 마무리하

며 감정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7회기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 대다수가 고맙고 미안한 마

음이 공존하는 대상이라고 하였으며, 참여자의 절반은 현재 육아

에 도움을 주고 있는 어머니를 표현하였으며, 평생 자식들 뒷바

라지를 하시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현재까지 희생을 하시고 계시

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E는 이러한 마음을 웃는 모

습의 친정어머니 위에 딸 형상을 올려놓음으로써 웃고 있지만 어

머니가 느끼실 부담에 대한 죄책감을 표출하였으며, J는 ‘엄마’라

는 단어가 본인이 친정어머니를 부를 때와, 아이들이 자기를 부르

는 호칭이라며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모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으며, P는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는 바다를 표현하거나 남편과 

자녀들을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의 절반은 남편과 자녀

를 표현하였다. 남편에게 서운할 때도 있지만 도움으로 직장생활

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여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양육스트레스의 큰 해소방법임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

는 취업모들 본인 또한 양육의 책임을 엄마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표출되었는데, 문제 

행동이 보일 때마다 본인으로 인해 생긴 것 같은 죄책감이 든다는 

괴로움을 표출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

는 직장동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여, 직장에서 받는 이해

와 공감이 가정 못지않게 취업모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회기를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고맙고 미

안함을 표현하고 나눔으로써 자기이해와 긍정적인 감정해소를 할 

수 있었으며, 각자의 해결책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모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8회기 나의 인생 그래프: 회기 들 중 참여자들이 가장 오랜 시

간 생각에 잠기었던 회기였으며, 모두가 작업 전 인생에서 중요했

던 일들을 연필로 적어보며 정리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대다

수가 본인의 진로결정이나 커리어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나 사

건들을 표현하였는데, 이전 회기에서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으로 

가족을 떠올리며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표현하였던 것

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참여자의 절반은 출산을 그래프 상에 

Figur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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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표현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참여자도 출산시점을 표시는 하

였지만 본인의 인생이나 행복지수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치료사가 언급하며 이유를 

질문하자 대다수가 현재 자녀가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며 많

은 행복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 출산은 내가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지 내 진로와 목표에 영향을 줄 만큼의 사건은 

아니었다고 답하여 취업모가 삶에서 자녀 못지않게 자아실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생에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통해 얻

는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욕구가 크다는 선행연구[33]와 맥을 같

이 한다. 모두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은 있겠지만 잘 이겨나갈 것

이라고 하였으며, 퇴직 후 남편과 오붓한 모습의 긍정적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었

으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에 격려하며 긍정적인 미래상을 다짐하

는 기회가 되었다. 

9회기 시화꾸미기: 치료사가 읽어주는 시를 경청한 후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감성을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다고 함. 

자연물과 한지가 서로 어울려 어떻게 배치를 해도 예쁜 작품이 되

는 것 같아 작업과정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언급하였다. 일

부 참여자는 채색도구를 이용하여 시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직접 

표현하며 사전검사 때 그림에 대한 큰 부담감을 보였던 것에 반해 

미술작업에 대한 적극성과 표현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대다수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감격, 감사, 감동, 부르트도

록’등과 같은 최근 잊고 지냈던 감성들이라고 뽑았으며,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 같다

고 언급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시를 감

상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는 치

료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Figure 10). 

논의

임상미술치료 후 실험집단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점수가 유의하

게 감소되었다. 이는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가 직장에서 느끼는 

직무의 가치와 역할모호성 및 내적보상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취업모의 직

무스트레스를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공무원을 실험

집단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직무스트레스 중 직무의 가치, 역할

모호성, 내적보상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직무에 대한 가

치인식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집단미술치료 

과정 중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지지받는 과

정을 통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모방이 이루어졌고, 직장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 역할에 대한 현실적이고 긍정

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 도움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 스트레스 증세요인과 결과요인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

지 않았다. 이는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가 직장에서 느끼는 신체

적 피로도, 업무만족도 및 행동적 증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공무원의 신체적 피로도, 업무만족도, 행동적 증세가 감소되었다

는 선행연구[1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업무 후에도 육아와 가사

를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특성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업무 강도 및 근무시간의 실질적 변화가 없이, 미

술치료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나 긍정적 자아상 형성만으로 신체

적 피로도와 업무만족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및 사회 차원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임상미술치료 후 실험집단의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간 역

기능적 상호작용,’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29, 38]과 일치한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부모의 고통’ 점수

가 가장 큰 감소를 보였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들의 결과[29, 38]

와 일치하였다. 취업모가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며 

생기는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표출하고, 집단원과 공감하고 이해

받으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양육관을 형성하고 양육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미술치료 후 실험집단의 코티졸 농도가 다소 감소되었지

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집단과 대조

집단의 타액 코티졸 샘플수가 적어 농도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표준편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티졸 농

도는 일주기성 변화나 생리주기 등에 의해 변화하는데[27], 집단

미술치료의 특성상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기 힘

들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수의 대상을 확보하고, 하루 두 번 

이상 일정 시간에 반복적인 타액채취를 통해 코티졸의 일주기성 

변화를 감안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험집단의 질적 분석에서, 대다수의 사전그림에서는 집-나

무-사람 간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거나 위치 및 배열이 다소 정적

이었으며, 집-나무-사람 중 한 가지 요소를 지나치게 크거나 작

게 표현하여 환경에 대한 내적 갈등 및 불안이 있음을 표현하였



Vol.53, No.5, October 2015: 475-488 | 48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다. 반면, 사후 그림에서는 집-나무-사람 간의 위치 및 배열이 

조화롭게 배치되었으며, 집-나무-사람 간의 크기비율도 조화롭

게 표현되어 갈등 및 불안이 완화되고 외부와의 소통에서도 균형

을 찾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사전 그림에서는 인물표

현 방법이 다소 정적이며 특정 가족 구성원만 그려 본인 또는 가

족에 대한 내면의 갈등이 있음을 표현한 반면, 사후 그림에서는 

인물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표현하여 내면갈등이 완화되고 정서가 안정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임상미술치료가 직

무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및 타액 코티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동시에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취업모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양육스트레스전반에 긍정적인 효과

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미술치료가 취업모의 스트

레스 완화에 현실적이며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중재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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